
THE TOWN NEWS 33January 6, 2020   Vol. 1297함께 생각

신영길

● 수필가

● 저서: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이었다>, <초원의 바람을 가르다> 등

낯선 풍경이 말을 걸어왔다

어느 때, 문득 풍경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이 있다

가슴 떨리고 황홀한 일이다. 

나의 경우,

이런 희귀한 행운은 

일상에서 보다 여행지에서

경험해본 특별한 느낌이다. 

심지어 해와 달도 

내가 보아오던 것과 다른 것처럼 여겨진다. 

나 자신까지도

낯설게 생각되는 때도 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속이야기를 털어놓는가 하면 

깊숙이 숨겨온 비밀을 끄집어내 

바람을 쏘이기도 한다.

여행길 위에서 사람은

한결 가벼워진다.

신영길의〈초원의 바람을 가르다〉 중에서  


